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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본 보고서는 최근 국세수입의 주요 특징을 재정적·정책적 측면에서 개관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시행된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득세제(소득·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보다 커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인해 전체 세수가 증가했으며, 정책 요인으로는 2011년 

이전에는 세율 인하 등이, 2011년 이후에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이 

세수 증가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세제와 재산세제에서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등이 각각 세수증가의 주요 정책요인이 되었다.

국세수입 증가율 분해: 
GDP 증가율 vs. 국세수입 탄성치

국세수입 증가율(우축)

세제별 세수 증감액 및 증감 기여도

                  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ㆍ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수입 탄성치 = 국세수입 증가율 / GDP 증가율 *[소득세수]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법인세      [소비세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재산세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세수] 농어촌특별세 등

Ⅰ. 최근 국세수입 증감의 특징
2011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은 ‘GDP 증가율’에서 다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세수입 탄성치’는 상승

최근 10년간 세수증감액 총 114.5조원 중 소득세수 
57.9조원과 소비세수 46.7조원 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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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소득세 세수 및 정책효과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증가 등을 바탕으로 소득세수의 증가세 유지·확대

2011년 이전 세율인하가 주로 세수 증가 제약, 2011년 이후 과표비율 및 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 견인

소득세수 증감액 요인별 분해(조원)소득세수 전년대비 증감액 추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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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유효세율 = 소득구간별(총부담세액/과세표준)X100

*근로소득신고세수를 대상으로 연평균 증가액 기준

소득세 평균유효세율* 변화: 2013 vs. 2014(%, %p) 지급 전·후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

평균유효세율은 소득 3억원 이하 하락, 초과구간 상승, 

면세자 비중은 확대(31.3% → 48.1%)
제도 도입 후 소득격차 일부 축소

근로소득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4년)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2009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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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세 세수 및 정책효과

경기민감도가 높아 경기둔화기의 세수 감소세와 경기회복기의 세수 증가세가 뚜렷이 대비

2011년 이전 세율 인하가 세수 증가를 제약, 2011년 이후 감면율 축소가 세수 증가를 견인

지원분야별 법인세 감면 규모 변화(조원)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환류실적(조원)

감면규모가 큰 R&D비용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제도 도입으로 배당, 투자, 임금증가 등 

환류 실적 증가, 가계소득 증대에 다소 기여

비과세·감면 정비(2012년 이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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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축소 감면 증가

2011년 2016년 배당 투자임금증가액

*신고세액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액 기준

법인세수 증감액 요인별 분해(조원)법인세수 경기국면별 전년대비 증감액(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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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세제 세수 및 정책효과

Ⅳ. 재산세제 세수 및 정책효과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

주요 정책으로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등이 있음  

재산세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증가

주요 정책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 등이 있음  

월별 담배 반출량 추이:
담배소비세 도입 전후(백만갑)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추이:
전년대비 증감액(조원)

상속·증여세수 추이: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 전후(조원)

재산세수는 경기·정책 민감 세수형으로 

최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등에 따른

사전증여 확대로 최근 증여세수 증가

※ 공제율: 10%→(’17년) 7%→(’18년) 5%→(’19년~) 3%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에 따른 증가세,

개별소비세는 최근 과세대상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반출량이 하락하는 등

일부 흡연 억제 효과 및 재정수입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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